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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 보험회사의 적자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 원가 증가율보다 낮은 보험료 증가율을 유지해왔음. 
•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로 보험회사 영업적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의무 보험

자동차보험 적자

보험료 인상 억제

보험원가 상승
81.0%

33.1% 26.6%
37.8%

18.6%
0.0%

22.5%

45.0%

67.5%

90.0%

일용임금 소비자물가 건강보험 수가 정비수가 자동차보험료

2003-2013년간 자동차보험료와 보험금 원가 증가율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추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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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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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손해 보험금 증가와 적자 확대
•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3년부터 물적손해

보험금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회사 영업 적자가 확대됨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
보험 영업적자 추이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 판매비 축소
• 자차 자기부담금 공제방식 변경
• 장기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

53,353

56,364 56,315

60,099
63,868

38,496 39,383

42,366
40,946 41,341

2010 2011 2012 2013 2014

물적손해 보험금 지급 금액 (대물, 자차 담보)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금액

억 원

억원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와 최근 담보별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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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물손해 증가세 확대
• 물적손해 가운데 대물손해 보험금 지급액이 2012년 이후 증가하며 사고당 평균 보험금 증가로 이어짐.
• 사고발생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물손해 증가의 원인이 교통사고 보상에 필요한 수리비,

렌트비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음.

억 원

대물손해 증가 추세와 사고당 평균 보험금 추이

25,702 25,894 22,190 22,962 24,308

27,651 30,470
34,125

37,137
39,560

0

17500

35000

52500

7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물담보 자차담보

물적손해 보험금 지급 규모 추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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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20%

25%

2010 2011 2012 2013 2014

사고빈도_대물배상 사고빈도_자기차량

1,053

1,153
1,202

1,235

1,307

1,059

1,170

1,300 1,284

1,348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물배상
자기차량

사고발생률

사고당 평균 보험금

(천 원)

9.6%

-1.4%

담보별
손해액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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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고가차와 수리비, 렌트비 증가

고가차의 수리비와 대차료 증가세 확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추이

2,514 2,949 3,039

804
1,058 1,405

2012 2013 2014

수리비

렌트비
억 원

1,794 

1,844 

1,887 

1,940 

2,012 

51.8

62.1

75.0

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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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1,850 

1,950 

2,050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동차등록대수 (좌)
외산차대수(우)

(만 대)

• 물적손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산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1.9%임.
• 같은 기간 외산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증가율은 연평균 20.3%, 32.2%로 국산차의 5.6%, 9.9%를 크게

상회함.

자동차 전체 3.3 %
외산차 21.9 %

연평균 등록대수 증가율 비교
2012-2014

자료 : 금융감독원

외산차는 외국 생산, 외국 브랜드 자동차를 지칭함.

38,334 41,516 42,723 

7,832 9,673 11,334 

2012 2013 2014

국산차 외산차

억 원

5.6%

20.3%

연평균
증가율

9.9%

32.2%

연평균
증가율

주 : 승용일반형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수입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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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정 수리비 증가임.
• 추정 수리비는 2009년 6,338억 원에서 2013년 9,767억 원으로 연평균 11.4%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국산차의 추정 수리비 증가율은 8.1%를 기록하였으나 외산차의 경우 24.6%를 기록함.

외산차와 국산차의 추정 수리비 추이

주: 추정 수리비란 보험 사고 시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자료: 금융위원회

1,064 

1,436 
1,865 2,268 

2,563 

16.8%

17.8%

20.8%

24.6%

26.2%

16.0%

18.0%

20.0%

22.0%

24.0%

26.0%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산차 외산차 외산차 비중(우축)

11.4%

전체 추정 수리비

외산차 24.6%

국산차 8.1%

연평균 증가율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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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 수리비와 경미사고는 보험사기에 악용
•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14년 3,008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6.6% 증가함.
• 경미사고는 보험사기 악용뿐 아나리 수리비 고액화의 원인으로 작용함.

보험사기 적발 금액

1,795
2,368

2,989

2,738

2,821

3,008

2012 2013 2014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기타

0

350

700

1050

1400

단독 공모

차대인사고
차대차사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

실제 치료, 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67.5% (입원비 32.5%)

추정 수리비 57.3%, 수리비 42.7%

자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2015. 6. 30

201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유형

단위: 억 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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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파산 위험으로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 외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차량가액은 1,051만 원에서 1,318만 원으로 증가
• 고가차와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파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증가함.

평균 차량 가액과 대물담보 한도 비중 추이

71.2%

57.8%

39.2%

14.4%

29.0%
43.1%

3.9% 7.1%
13.2%

1,051

1,225

1,318

0%

20%

40%

60%

80%

900
2010 2012 2014

1억원 2억원 3억원 이상 평균 차량 가액

주: 평균 차량 가액은 만원(좌축), 대물한도 비중은 %,우축.
자료: 금융위원회

경제적 파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 부담 증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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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가차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 위험
• 고가차와 저가차간 교통사고 발생 시 저가차 운전자들은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담으로

경제적 파산 위험이 커짐.

고가차와의 충돌 사고와 경제적 파산 위험 사례

자기과실 100% 산타페 운전자가 자비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
(2014년,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사고,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 원)

가해차종 : 산타페
차량가액 : 3천만 원

피해차종 : 벤트리
차량가액 : 3억 원

q 수리비 (A) : 1 억 5천만 원
q 렌트비 (B) : 150만 원(하루당, 수리기간 1달)
q 합계 (C=A+B) : 약 2억 원1억 원

부족

기승도, 이규훈, “자동차보험에서고가자동차(외산차)문제해소방안,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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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차의 영향 확대와 지속

2010년에 비해 외산차의 비중 확대

•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외산차의 비중은 5.5%에 불과하지만 외산차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11.3%, 렌트비 비중은 31.4%, 부품비 비중은 27.4%를 차지

• 2010년에 비해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에 대한 고가차의 영향력이 커졌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주 : 1.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으로 추출한 것임.
2. 대수는 연도말 대인배상1의 부도대수 기준이므로, 국토부에 등록된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부품비는 자기차량손해담보와 대물배상 담보를 합산한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4. 평균 차량가액은 2014년 자기차량 손해담보 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2.9%

6.1%5.5%

11.3%

대수 수입보험료

2010년 2014년

19.5%
17.0%

31.4%
27.4%

렌트비 부품비
2010년 2014년

3,453 

1,162 

외산차 국산차

외산차와 국산차의 평균 차량가액

만 원

외산차와 국산차의 배기량별 분포

고가차는 배기량이 크고 차량 가액이 비싼 경우가 다수

0%
20%
40%
60%

1500cc 미만 2500cc 미만 3500cc 미만 3500cc  초과

외산차 국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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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손해 증가에서 투영된 문제점II

1. 고가차의 경제적·사회적 부작용 심화

2. 수리비와 렌트비 고액화, 도덕적 해이

1) 수리비 고액화 원인

A. 불투명한 기준

B. 경미사고와 무분별한 부품교체

C. 추정 수리비 제도와 수리비 과다 청구

D. 도덕적 해이

2) 렌트비 고액화와 초과이익 원인: 표준약관

3. 저가차 운전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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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차의 경제적·사회적 부작용 심화
•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억제된 반면 고가차 비중 증가로 물적손해는 급격히 상승, 보험회사

영업적자가 늘어나고 있음.
•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왜곡 등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고가차 비중
증가

수리비 고액화

렌트비 증가

대물담보 고액 가입 현상

환경변화 현상 경제적 문제점

수리비 부담 전가

의무보험 보험료 인상 억제

가계의 경제적 파산
위험

도덕적 해이 심화

형평성 왜곡

보험회사 적자 증가

사회적 문제점

물적손해
보험금 증가

경미사고 보상 증가

추정 수리비 증가

미흡한 보험료 조정

사회적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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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 렌트비 고액화
• 고가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산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 렌트비, 추정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비쌈.
• 고액의 수리비와 렌트비는 물적손해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로 이어짐.

수리비

렌트비

추정 수리비

저가차 고가차 고가차 / 저가차

94
276

40

131

62
240

물적손해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

3.3배

3.9배

2.9배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자료 : 보험개발원(2014년 6월 30일 보도자료)

외산차 비중 5.5% 총
렌트비 대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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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A. 불투명한 수리비 기준
• 독점적 유통구조와 불투명한 부품비와 정비요금, 대체부품 부족 등이 수리비 고액화의 원인임.

부품비

정비 요금

도장비

저가차 고가차 고가차 / 저가차

43
198

24
49

32
72

독점적 유통구조와 불투명한 부품가격, 대체부품 부족 등이 원인임

외산차는 자체 기준, 국산차는 국토교통부 공표 기준에 따라 정비요금 결정

4.6배

2.3배

2.0배

자료 : 보험개발원(2014년 6월 30일 보도자료)

만원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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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B. 경미사고와 무분별한 부품교체
•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부품교체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기에도 경미사고가 남용될 수 있음.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 2014년 8월 부산 교통사고 사례
- 외제 승용차 뒷부분을 부딪혀 조그만 흠집을
남긴 운전자에게 수리비, 렌트비 5천여 만원을
청구

과도한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 유인

높은 부품 교환율

▪ 직영 A/S 센터나 외산차 딜러 운영 정비업체의
경우 부품 교환율이 높음.

24%
55% 67%

일반 직영 A/S 딜러 직영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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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C. 추정 수리비 제도와 수리비 과다 청구

허위 견적서 발급

수리하지 않는 경우

동일 부위 이중보상

수리비 과다 청구

보험사기 악용

주요 이슈

126.9

757.8

국산차 외산차

2014년 적발된 추정 수리비 보험사기
적발 건당 금액

만 원

• 추정 수리비 제도는 수리비 과다청구, 실손보상 원칙 위배, 동일 부위 이중보상,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

문제점

실손보상 원칙 위배

2014년 담보별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 현황

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18,276 19,270 4,671 4,605 

1,494 

3,683 

712 
1,346 7.6%

16.0%

13.2%

22.6%

0.0%

5.0%

10.0%

15.0%

20.0%

25.0%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국산차_자차 국산차_대물 외산차_자차 외산차_대물

수선 수리비 미수선 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비중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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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D. 도덕적 해이
• 경미사고 발생 시 무분별한 부품교체 요구는 과다한 보험금 지급과 도덕적 해이, 민원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정 수리비는 동일 부위 이중보상, 운행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경미사고

추정 수리비

• 무분별한 부품교체 요구

• 소비자 민원 발생

• 허위 견적서로 수리비
과다 청구 유인

• 동일 부위 이중보상

과다한 보험금
(사회적 비용 증가)

도덕적 해이
(초과이익)

보험사기 악용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2009-2013년
추정 수리비 증가율
국산차: 8.1%, 외산차 24.6%

외산차의 비싼 수리비
외산차 276만 원, 국산차 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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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트비 고액화와 초과이익 원인: 표준약관
• 불합리한 현행 표준약관 규정으로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비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 외산 노후차량의 경우 렌트비로 초과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차량 수리 기간

피해 차량과
동종 차량

노후 차량의
초과이득

고가차의
과다한 대차료

표준 약관 규정 문제점

벤츠 S500 2001년식 사고 시

4,000
8,000

12,000

2009 2011 2013

외산차의 렌트카 비용이 차량수리비를
초과하는 건수

사례 및 근거

4.9 8.8

저가차 고가차

670
880

1,056

95년식 차량가액 2001년식 차량가액 렌트비

만원

일

16
31

45

K5/소나타 혼다 어코드 벤츠 C200

평균 수리일 수

하루 렌트비용 만원

자료 : 기승도, 이규훈, “자동차보험에서 고가 자동차(외산차) 문제 해소방안”, 국회 공청회 자료,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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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렌트비, 사용가치와 손해억제 의무

대차 비용

피해 차량과
동종 차량

주요 이슈

• 기본 대체차량(최소차량) 또는
동급수준 차량 제고

• 렌트는 같은 좌석수와 크기로
대차하며, 동등 차량은 아님.

• 독일의 경우 사용가치를 중시
- 파손된 자동차와 동일한 사용

가치를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동종동급의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

• 고급차량 대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고 차량이 고급
외제차인 경우, 대차비용은 국산
고급차량 기준으로 인정

독일과 영국 일본

동일한 사용가치
신의칙에 의한
손해억제 의무

•주요국의 경우 교통사고 비용 발생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용가치를 가진 자동차 또는
해당 피해차 수준의 국산차로 대차하고 있음.

영국 DirectLine사 약관

일본 지방법원 판례(1997)

이상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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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가차 운전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 고가차 운전자의 물적손해 지급 보험금 1원당 보험료 부담이 저가차 운전자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됨.

물적손해 금액 (B+C)

수리비 (B)

렌트비 (C)

수입보험료 (A)

1조 1,017 억 원

1,352 억 원

1조 2,369억 원

9,241 억 원

4조 1,533 억 원

2,948 억 원

4조 4,481 억 원

7조 2,398 억 원

물적손해 1원당
원수보험료
[A/(B+C)]

0.751.63

A / C 6.8 원24.6 원

A / B 1.74 원 0.84 원

수리비 1원당
고가차 보험료 2배 낮음

렌트비 1원당
고가차 보험료 4배 낮음

저가차 = 2.2 x 고가차

저가차 운전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저가차 고가차 비용 대비 보험료 평가

대물담보 한도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주: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수입보험료와 물적손해금액이므로 전체 물적손해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2014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온라인, 외산차 성장 지속”, 2015.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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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티즈와 벤틀리, 경미한 접촉사고

사고 상황 • 마티즈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벤틀리 문짝을 살짝 스침
• 마티즈 차량 가격은 900만 원, 벤틀리 차량 가격은 3억 원
• 마티즈 운전자 부담은 1,940만 원, 벤틀리 운전자 부담은 34만 원

마티즈 피해

벤틀리 손해

작은차 타는 서민들이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떠안는 셈

자료: SBS 8시 뉴스, 201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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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가차 운전자 부담 가중
• 국산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는 100만 원에 불과하나 700만 원의 물적손해 규모에 과실비율을

적용할 경우 국산차 운전자는 210만 원을 부담해야 함.
• 외산차 수리비와 렌트비는 600만 원이지만 운전자의 부담액은 490만 원으로 110만 원의

부담을 절감하게 됨.

구 분 국산차(과실 30%) 외산차(과실 70%)

수리비 50만 원 300만 원

렌트비(1일대여비×기간) 50만 원(10만 원×5일) 300만 원(60만 원×5일)

수리비와 렌트비 합계 100만 원 600만 원

대물손해 부담 180만 원(600 x 30%) 70만 원(100 x 70%)

자차손해 부담 30만 원(100 x 30%) 420만 원(600 x 70%)

물적손해 부담 210만 원(700 x 30%) 490만 원(700 x 70%)

비 고 110만 원추가 부담 110만 원부담 절감

외산차와의 사고로 인한 국산차의 부담 가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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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리비 고액화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
EF쏘나타 택시와 람보르기니 사고 사례

자료: JTBC 뉴스, 2013년 3월 18일

사고 상황
• 2013년 3월 8일 여의도
• EF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서 정지하던중 뒤에서오던 람보르기니(차량 가격 최고 20억 원)가
택시 후미를 충돌

• 과실비율: 람보르기니 90%, 택시 10%
⎻ 정지 상태에서 사고라면 100%:0%, 그러나 정지 중이었기 때문에 90%:10%
⎻ 쌍방 합의

수리비
EF 쏘나타 택시 람보르기니

7 억 2천만 원190만 원

렌트비 350만 원 / 일

7,200만 원
(7억 2천만 원 x 10%) 

+ 렌트비 x 10%

171만 원 (190만 원 x 90%)대물손해
부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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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적손해 완화 방안 개요

수리비 고액화

렌트비 증가

수리비 부담 전가

추정 수리비 증가

• 대체부품 활성화
• 불필요한 수리 및

부품교환 억제

지향점

구속력있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 규범화

최저의 비용이 드는
차량으로 대차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 개선

추정 수리비 폐지와
이중청구 방지

• 렌트차량의
초과이익 억제

• 사용가치 제고

• 실손보상 원리 유지
• 도덕적 해이 억제

고가차 보험료 합리화

문제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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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력을 확보한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립
• 경미사고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부품 교체 요구와 이로 인한 과다한 보험금 지급,

수리비 격차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립이 필요함.

무리한
부품 교체
요구

경미사고
발생

1

2

3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립

운전자 안전과 무관하고 교환비율이
높은 부품(예: 범퍼)을 대상으로

국토부 고시, 구속력 확보

표준약관에 반영

구속력 있는 경미사고 수리기준 수립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립으로 부작용 원천적 차단

• 민원 발생
• 보험금 상승
• 동일

유형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격차 발생
-저가차와 고가차

비용 차이가 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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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 절감
•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공급 구조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2015년 1월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었으나 디자인보호법 문제로 외산차 부품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부품시장의 독점적 유통구조…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

국산차 부품시장

외산차 부품시장

•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점적
공급 구조
-자동차 제조사 공급 부품의

가격이 부품 제조사 공급
부품보다 40~50% 비쌈.

• 외사차 딜러의 독과점 구조
⎼ 수리비와 부품비가 비싼

구조

• 외산차 클러치 부품의 해외
가격은 300만 원이나 국내
판매가격은 900만 원

• 외산차 4개 브랜드의 정품
부품 가격은 20만 원에서
300만 원
: KBS 1TV 보도(2015.7.17)

2015. 1월
대체부품 품질 인정제 시행

디자인보호법 문제
(디자인 특허 20년)

외산차 대체부품 활성화 어려움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추진 중

• 대체부품 인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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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차 추정 수리비 폐지와 이중청구 방지
•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자차손해 추정 수리비를 폐지하고 추정 수리비 이중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 과도한 추정 수리비 요구
-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

• 동일사건에 대한 보험금 이중 청구 수령
• 실제 수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운행위험 증가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원가 상승

1

4

2

3

자차손해 추정 수리비 폐지

실손보상에 근거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 단독, 가해자 불명, 일방과실의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

• 대물손해 추정 수리비 감소 방안 모색

추정 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 추정 수리비 지급내역 DB 구축 및 운용
• 보험개발원의 AOS 활용
(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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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렌트비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 렌트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을 제거하여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실손보상 원칙 유지
• 이를 위해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을 조정해야 함.

렌트 차량 기준과 수리 기간 합리화

수리 기간 지연

동종 차량

초과이익 발생

사용가치

대차 차량 기준 변경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

손해 억제

초과이익 억제와 사용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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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렌트비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계속)
렌트비 관련 표준 약관 개정 방안

대차 차량 기준 변경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 동종 차량 대여
⎻ 동종 차량이란 피해차량과

동일한 제조사가 생산한 동일한
모델의 차량

• 수리기간 중 렌트요금이 비싼 동일
외산차 제공만 허용

•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 지급
*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 예 1: BMW 520d 1995cc 자동차

사고시 동급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자동차

⎼ BMW 520d 1995cc 렌트비(1일)
293,000원 à 소나타 1999cc 
107,000원(1일) 

⎼ 186,000원 절감 가능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부당한 수리지연 기간 등을 제외
•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 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

통상의 수리기간
• 파손 부위를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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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차의 보험료 부담 확대
• 지급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이 저가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 고가차 운전자의 부담이 저가차

운전자로 전가되고 있음.

고가차 운전자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

현재 상황

개선 방향

• 저가차 운전자의 물적손해 대비 보험료 비율이 고가차 운전자에
비해 높은 상황.
-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 저가차 = 2.2 x 고가차
-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해액과 유사해야 형평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음.

• 고가차 운전자의 편익을 저가차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부담

• 고가차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외부 비용(Negative Externality)을
내재화해야 함.
⎻ 고가차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율체계 확립이 필요
⎻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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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차의 보험료 부담 확대(계속)

• 외산차 등록대수는 5.5%이나 수리비 비중은 21%
•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고가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
à 보험의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à 현행 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반영
⎻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료 산정시 특별요율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추가

자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기본
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할인
할증
요율

에어백 장착
할인, 스포츠형
자동차 할증 등

고가수리비
할증 요율X X X X X

특별요율

•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

현행

개정안

연령/부부한정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
경력

장기무사고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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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차의 보험료 부담 확대(계속)
자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계속)

•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기대효과

차량별 수리비
/ 평균 수리비

120% 이하 120-130% 130-140% 140-150% 150% 초과

보험료 1조 3,376억 원 335억 원 68억 원 88억 원 5,215억 원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 3% 7% 11% 15%

할증효과 (억 원) 10 5 10 782

차량 분포2 국산차 300
국산차 8,
외산차 1

국산차 3
국산차 3,
외산차 1

국산차 81,
외산차 381

고가자동차 특별요율 부과 (안)

• 고가수리비 차량의 자기차량 담보 손해보험료 인상률은 약 4.2% (807억 원 규모)
⎻ 수리비가 낮아질 경우 고가수리비 할증율도 낮아지도록 설계하여 수리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임.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요율 신고서 개정이 필요함.

주1: 국산 H사 E리무진 / 외산 B사 5 시리즈등 포함
2: 평균 수리비대비차량별수리비비중에대한차량종류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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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상제도 합리화 방안 추진과 관련 이슈

수리비 고액화

문제점

• 외산차의 비싼 부품비와
정비요금 기준 불명확

• 경미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 민원

• 허위 견적서와 과다한
보험금 청구

• 보험사기 악용 우려
• 동일부위 이중 보상
• 차량 운행 위험 증가

제도 개선 방안

• 고가차 초과이득 • 표준약관 개정
⎼ 동급의 차량
⎼ 통상의 수리기간

이슈

• 관련 법률 개정 이슈
- 예: 디자인법 개정

• 실손보상 원칙과 소비자
선택권 충돌 우려

• 민원 발생 가능성 억제를
위한 구속력

대차료 증가

추정 수리비

• 자차 추정수리비 폐지
• 대물 추정수리비 유지

- 손해배상 금전배상 원칙
(민법 394조)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손해보험 이익금지와
실손보상의 원칙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보상방식 제한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슈

• 대물 배상 추정수리비에도
적용
-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
- 민법의 금전배상 원칙

보험료 부담
• 외부효과로 인한

형평성 왜곡
• 자차 손해 특별요율

부과
• 고가차가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평가
•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 필요

• 대체부품 활성화
•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립
- 구속력 확보와

표준약관 개정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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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기능 제고
• 최근의 고가차량 증가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험료의 가격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

제도개선 효과의 지속 여부는 제한적…시장 기능 활성화가 중요

시간

높은 손해율

제도 개선

손해율 개선

보험료 인하 압력

손해율 악화

• 예: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액 감소, 손해율
하락이 원인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지속

자동차보험 시장 붕괴 우려

보험금 원가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활성화

의무보험…보험료 인상 억제

정비 시장의 가격기능 제고와 보상제도 합리화1
2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과거 제도개선 효과 소멸 과정

자동차보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End of Document



법적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은 경

- 자동차책임보험상 대물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



목 차

I. 개요

II.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대물배상의 문제

III. 대물 손해사고의 해결과 분배의 정의

IV. 보험상 위험의 분산과 자동차보험료증가억제

V. 자동차책임보험에서의 기타 제언



자동차책임보험상 대물배상의 위험분배와 형평성 왜곡?

• 기술의 발달과 자동차보험시장의 추이

•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혁명적 발전시기 도래

• 고가자동차의 폭발적 증가

• 위험의 세분화와 위험의 분배문제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대물배상의 문제

-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의 전가의 한계 -

 책임보험의 특성

- 개인책임의 전부 또는 무한전가?

- 평균적인 수준을 벗어난 사고금액의 전체부담?

-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 증가

· 개인책임 → 사회책임으로 전가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의 확대

·피해자보호 : 효율적

 피해차량의 원상회복에 투하되는 비용의 불합리/불균형

 보험위험단체에의 일괄적 전가의 당위성 문제



고가차량과 대물사고의 손해배상문제

 자동차운행과 사회적 비용증가 현상

- 고가차에 의한 보험비용증가

 자동차 증가비율

·최근 5개년(‘10-’14)

- 자동차 등록대수증가율 : 2.9%

- 수입차 등록대수증가율 : 21.1%

 자동차책임보험의 변화

·자배법 : 2003.8. 개정으로 2005.2월부터 대물보험 의무보험화

 대물배상부분의 문제점 발생

·수리비용의 문제 -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에 기인

국산차 vs. 수입차 : 부품 5.4배, 공임 2.0배, 도장 2.3배

·평균대차비 : 3배

- 수입차등록비중 : 5.5% / 대차비 : 31.4%

·평균차량가액의 차이 문제

-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큼 / 평균차량가액 3배 정도 높음(1,162만원:3,453만원)









국산차 외제차

수리비 296만원 1299만원

과실비율 50% 50%

배상책임금액 650만원 148만원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기준)

할증
할증안됨

3년간 할인유예

☞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국산차만 할증

[전제] 대물배상금액만을 고려한 경우 산출사례/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국산차 외제차

수리비 296만원 1299만원

과실비율 20% 80%

배상책임금액 260만원 236만원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기준)

할증 할증

☞ 국산차량이 현저히 과실이 적은 피해차량이나 할증적용

[전제] 대물배상금액만을 고려한 경우 산출사례/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증가된 위험에 따른 책임보험 원리의 확장적용

- 허용된 범위에서 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위험을 현실화 시킨 것에 대한 배상의무

- 엄격책임 ex. 자동차보유자책임

- 위험전가를 통한 손해의 감소에 의미부여

- 거대위험이나 일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은 위험의 허용에 대한 위험분배

- 특정위험에 노출된 자들의 손해경감의무(가해차량+피해차량 운전자=운행으로

인한 내재 위험의 활용자의 측면에서)

- 고가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다른 운전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야기하는 위협요인

 위험책임이론



 위험책임이론의 전제조건

·위험이 존재해야 함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함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어야 함

 위험책임이론의 기타 특성

·책임과 관련한 구성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함

·위법성, 책임성 및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과실책임의 원리의 순수 적용을 위한 최적조건

·동일한 운전환경

·모든 차량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등

 평균 이상의 과중한 손해를 부담하게 할 불확실성의 위험원인을 고가차량의

보유자 내지 운전자가 일부 가지고 있음 : 책임보험료에 반영

cf. 제조물책임 : 확장된 책임이론에 따라 행위자가 위험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면 족함



대물 손해사고의 해결과 분배의 정의

 위험의 형평적 분배

 위험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세분화

- 경성요율기준 : 객관적 기준+주관적 기준

- 연성요율기준 : 보험사의 자율적 적용

· 우리나라 26가지 요율산정 요소

· 독일 : 경성요율기준+연성요율기준



보험요율산정과 위험분산의 예(독일)

 자동차모델등급제

 건수제

- 무사고할인체계(총 1년-25년 기준)

- 자동차모델의 위험율은 약 2.4000개의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분류

- 자동차 책임보험 총 16등급(10-25)

① 자동차생산자번호 및 모델번호(차대번호), 모터세기, 배기량, 생산일, 운행

방지장치(Wegfahrsperren), 운행기록 ② 3년간의 한 자동차 모델에 대하여

손해비용 ③ 해당자동차모델에 대한 보험계약의 수로 나눈 금액, ④ 해당

자동차모델과 동일한 자동차모델을 분류하여 지수화

- 자동차모델에 대한 손해와 사고의 평가(손해빈도수와 평균수리바용 반영)

- 세가지 관점에서 자동차분류: 일반자동차<중견급자동차<고급자동차



<책임보험상 자동차모델등급 2015>



<자동차 모델등급에 있어서 구성요소>



 다양한 위험요소의 반영

 자동차모델등급제 반영

 보험요율산정방식의 다양화 모색의 필요성

- 고가자동차의 위험율을 책임보험에 반영하는 이론적 근거

-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확대에 따른

2차적인 책임원인을 환산

- 손해등급과 고가여부의 접목

 지역등급제 적용

 건수제의 보완

- 일본, 영국, 독일에서 적용함

- 소액사건의 증가+위험분산

- 손해사고 100만원 이하가 전체 70%

- 최근 소액사건의 감소: 보험료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선택한 것과 연동

- 심도제와 연동한 비율적인 방법의 제안



 지역등급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지역의 특수위험 고려

- 자동차비중(교통수요), 기후조건(우박, 연무의 빈도 내지 정도, 빙판상황)

- 지리적 특성(산간지역, 구릉성 등)

- 자동차도로의 상황(비좁은 정도, 일방통행로, 들고나는 것에 대한 수월성)

·피보험차량의 등록지역 최근 5년간의 손해추이 반영

·손해보상금액을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의 수로 나누어 손해율 계산한

평균손해율이 해당지역의 등급임

·보유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판정함



 지정차량정비업소결합 자동차보험

 수리비지급방법의 새로운 모색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방안

 대차비 제도 개선

· 실손보상의 원칙 준수

·추정수리비지급 폐지

·입법적 제안

자배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
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
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정비수가
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리한 정비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해
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정비업자는 교통사고 피해
자 또는 차량소유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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